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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연구는 생성형 AI의 한국어 시제에 대한 이해와 생성 능력에 대한 평가와 

더불어, 생성형 AI의 시제 문법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

이를 위해, 본 연구는 기본 문법서의 예문을 중심으로 평가 데이터 세트로 구축

하고, 국내외 생성형 AI(ChatGPT 3.5, ChatGPT 4.0, Gemini, CLOVA X 등)의 한국어 

시제 이해 및 생성 능력을 평가하며, 오류 분석 및 생성형 AI 간 비교 분석을 진

행한다. 

최근 생성형 AI의 언어 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, 남길임황황

은하황〮현주황안의정(2024)은 한국어의 어미와 부정, 두 문법 범주를 중심으로 생

성형 AI의 문법적 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어의 문법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능

을 보였으며, 이를 한국어의 형태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. 이 연구

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한국어 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

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오류 분석을 통해 생성형 AI가 시제를 이

해하고 생성하는 기제를 유추하며, 나아가 AI의 한국어 시제 능력을 높일 수 있

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도한다. 

시제(時制, tense)는 시간과 관련된 문법 범주의 하나로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

는 동시에 언어마다 개별성을 지닌다. 한국어에서는 ‘-었-‘, ‘-는-‘, ‘-겠-‘등 시간 의

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, 즉 문법 형태소가 ‘과거-현재-미래’의 대립을 이루며 

시제 문법 범주를 이룬다. 본 연구는 남기심황고영근 외(2019)의 『새로 쓴 표준 국

어문법론』의 ‘시제’ 관련 장절의 예문 100여 개로 평가 세트를 구축하되, 평가 문

장에서 지나치게 빈도가 낮거나 난이도가 높은 어휘 등은 교체하며, 마땅한 정문

이 없는 비문은 제외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 세트를 정교화한다. 평

가는 이해 능력 측면의 문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와, 생성 능력 측면의 비

문을 정문으로 교정하는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한다.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시

제 실현의 유형별로 나누어 면밀한 오류 분석을 수행하며, 여러 AI 간 비교 분석

을 수행한다. 

특히 앞선 AI 평가 연구들이 단일 프롬프트로 단 1회씩 실험을 수행하여 AI의 

사용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면, 본 연구에서는 



생성형 AI의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입력하며 

멀티 턴의 상호작용을 통한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. 이로써, 생성형 AI

의 문법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생성형 AI의 문법 능력 향상을 위

한 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 

 


